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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해석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

1) 울음으로 시작하는 영아의 첫 사회생활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시작한지 2주차에 들어서는 월요일, 영아들

이 보호자와 헤어져 오전일과부터 참여해 보는 날이다. 영아들은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교사는 영아가 입고 온 

옷의 색이나 모양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반갑게 등원인사를 나누었다. 교

사를 보고 미소를 보이는 영아가 있는가 하면, 보호자의 목에 매달려 우는 

영아도 있었다. 곧 보호자가 “엄마(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선생님이랑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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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라며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었다. 손을 흔들거나 고

개를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는 영아도 있었고, 교사의 품에 안긴 채 보호자에

게 가려고 발버둥치거나 두 팔을 뻗어 보호자에 가려는 몸짓을 보이기도 하

였다. 교사가 교실로 안고 들어가자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우는 영아, 교사

의 옷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자는 표시를 하면서 우는 영아도 있었다.

(2013년 5월 20일, 만1세반, A교사 참여관찰)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는데 울면서 왔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보면 교실 한 쪽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서로 물고 꼬집는 상황들

이 발생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실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진

행해 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았어요.

(2013년 10월 29일, D교사 면담)

□□이는 어린이집 앞까지는 잘 오는데 어린이집을 보는 순간 운대요. 엄

마랑 헤어지는걸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인사하려고 교실밖에 나갔다

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크게 울어서 당황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2013년 11월 12일, C교사 면담)

어린이집에 들어올 때는 즐거운 얼굴로 왔다가 엄마랑 헤어질 때 자지러지

듯이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안아줘도 몸을 뒤로 젖히면서 발버둥 치니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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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너무 힘들어서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헤어

지고 나서 5분도 안 돼 금방 뚝 그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

지?’황당하면서도 안 울고 잘 놀아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2013년 12월 7일, G교사 면담)

엄마랑 처음 떨어진 아이들이 적응기간 2주 내내 울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달까지는 거의 우는 것 같아요. 어떤 놀잇감을 건네 봐도 잘 그치지도 않

고. 그래도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래주고 눈물, 콧물 닦아주고 노래도 불러주

고 했더니 차츰 안정을 찾더라고요. 

(2013년 11월 7일, H교사 면담) 

영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거나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엄마아빠가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

까 계속 울었어요. 2주의 적응기간이 끝나고도 많이 울었는데, 3주째부터는 

조금씩‘놀고 있으면 엄마아빠가 오시는구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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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때까지는 거의 매일을 우니까 교실에서의 수

업진행은 상상도 못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살피고, 우는 아이 달래느라 

정말 바빴어요.

                        (2013년 11월 5일, C교사 면담)

아직 언어로 자기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연령이라서 놀이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을 때리고 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도 계속 물고 때리면 어째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서 우는 친

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2013년 10월 31일, E교사 면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영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받아주고 거의 모든 부분

을 부모가 대신 해 주다보니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

는 것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옆의 친구들 꼬집고 때리고. 어린

이집은 집과 달라서 한 교사가 영아 4~5명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

아들의 습관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어려웠어요.

(2013년 11월 15일, B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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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다발적인 상황 전개와 반복적인 생활지도 

만 2세반 담임인 B교사는 출근하자마자 원장님, 교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중, 반 아이 중 하나인 규

희(여, 가명)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규희(여, 가명)가 소매를 미처 올리

지 못한 채 손을 씻으려고 하자 B교사는 “규희야~ 옷이 젖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소매 좀 올려줄게.”라고 말하며 규희(여, 가명)의 소매를 올려주

었다. 규희(여, 가명)가 손 씻기를 막 끝내려고 할 즈음, 반 아이 중 하나인 

지수(남, 가명)가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으로 나왔다. B교사는 지수(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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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지수(남, 가명)와 함께 교실로 들어가기 위

해 기다리는데 지수(남, 가명)가 물 컵에 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을 발견

했다. “지수야~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순간, 지수(남, 

가명)의 물컵이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다. B교사는 화장실 벽장

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물에 젖은 지수(남, 가명)의 윗옷

을 갈아입힌 뒤 지우와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2013년 5월 28일, 만 2세, B교사 참여관찰)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영아들 곁에 있어야 돼요. 한시도 자리

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유놀이시간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눈 

맞추고.. 그 뿐 아니라 물 한잔을 마실 때도 물 마시는 것, 컵 정리하는 것, 

코를 닦을 때에는 코 닦는 것, 코 닦은 휴지 버리는 것, 양말 벗겨 주는 것 

등등 계속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은 미숙하

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어야 하고. 코를 닦을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잘 

닦았는지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양말을 벗어서 제자리에 정리

했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하더라고요.

(2013년 10월 30일, A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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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식사시간에 밥도 먹여줘야 하

고, 혼자 먹겠다는 아이들은 국을 쏟거나 반찬을 바닥에 다 흘리고 우유 컵

을 엎지는 것도 다반사고.. 책상 바닥에 흘린 밥풀정리하고 나면 교실 저쪽

에서는 놀잇감을 바닥으로 우르르 다 쏟고.. 개별로 양치질 도와주다 보면 

다른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물 쏟으면서 물놀이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부모님께“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며 전화 드리

고..“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 11월 4일, F교사 면담)

영아들은 정말 순간적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다른 친구

들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할지 몰라 늘 긴장해야 했어요. 수시로 친구들의 얼

굴을 때리는 아이가 있어서 교사 중 1명은 전담으로 맡아야 할 정도였어요.

(2013년 11월 27일, H교사 면담)

만2세 여자아이들의 경우 변기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 변기에 앉는 

것을 힘들어해서 속옷을 적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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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 때마다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어야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

고 힘들었어요. 낮잠지도를 할 때에는 늦게까지 못 자거나 울면서 엄마를 찾

는 영아들이 있을 때 안거나 업어서 재워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아이들

이 잠을 못자고 방해가 되니까.. 우는 영아를 안거나 업어서 재우다 보니 허

리 뿐 아니라 온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일이 몸으로 직접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2013년 11월 13일, D교사 면담)

만1세 영아들은 혼자서 밥을 먹기보다 다 먹여줘야 했어요. 집에서도 어른

들이 다 떠먹여주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혼자 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아이들

이 많았어요. 특히 점심 먹을 때는 주변에 앉은 아이들 3,4명은 책임지고 먹

여야 하니까 정작 내 밥은 먹을 수도 없고 먹었다 해도 정신없이 먹으니 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구나 자리에 앉아서 안 먹는 애들은 계속 오라고 

불러야 되고, 안 오면 데리고 와야 되고. 한 아이 데리고 간 사이 다른 아이

들이 또 일어나 돌아다니고, 밥 먹은 자리는 밥 폭탄이고.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년 12월 4일, C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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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소통

누군가와 교실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더구나 그 누군

가가 부모일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영아를 지도하

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들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우

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2013년 11월 26일, E교사 면담)

교실에서 한 영아가 할머니랑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보호자와 분리

된 영아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영아를 두

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물으니 할머니가 “얘 혼자서 잘 노니까 좀 내버려두게 나가라고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할머니에게 울며 안기니까 할

머니가 “자꾸 이러면 얘 버릇돼서 안돼요. 혼자 놀게 둬야지.”하시면서 오

히려 저를 나무라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뭐라고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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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려야 하나 답답했어요.

(2013년 11월 26일, B교사 면담)

영아가 보호자와 분리를 시도한지 3일째정도 되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그

냥 말없이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불안할 수 있다고 말

씀드렸더니 “애가 보면 또 울 텐데, 그냥 갔다올께요” 하시면서 현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임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임선생님이 아빠한

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아이랑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

라지면 아이가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힘들텐데 그런 것들을 부모들

은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어려웠어요. 

(2013년 12월 3일, F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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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교사 또는 보호자와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

니 영아들은 교사 주변에 모여 있고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끼리 모여 앉아 이

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아가 다가가 엄마 손을 이끌며 같이 놀이하자는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가서 선생님하고 놀아”하면서 아이를 밀더라고요.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 손을 잡아 끌었지만 엄마는 똑같이 반응했어요. 보호

자에게 지금은 엄마랑 아이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혹시 엄마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말을 못했어요.

(2014년 1월 7일, H교사 면담)

영아들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영아는 교실에서 교사와 놀이를 하고 보호자

는 유희실(교실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영아들이 좋아할만한 놀잇

감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엄마가 들어와 아

이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들 놀이에 방해가 돼서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가시더라

고요. 그 때문에  놀이를 잘 하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자를 찾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미처 못 나간 아이들은 울고. 그 엄마가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놀이를 방해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인데 그걸 기분 나빠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기분이 안 나쁘면서 내 말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14년 1월 9일, E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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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교사를 ‘선생님’보다는 베이비시터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가끔 “언니~, 저기요~”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

시는데 ‘내가 신입이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우리 애 아침 안 먹고 왔는데 간식 좀 많이 먹여줘요.”라고 말하거나“오

는 길에 쉬를 해서 기저귀가 축축하니까 이것부터 좀 갈아주세요.”라고 말

하는 등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속상

했어요.

(2013년 11월 26일, A교사 면담)

적응 기간이 시작된 지 3일인가 지났을 때, 보호자와 놀이하는 시간이었는

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물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할머니(아이 보호자)가 “얘가 똥을 쌌는데, 내가 기저귀를 안 챙겨 와서. 

얘 기저귀 좀 갈아줘요.”하시면서 아이를 제 쪽으로 밀듯이 보내셨어요. 할

머니가 직접 기저귀 갈아주시라는 말은 못하겠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아이

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오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저귀 

갈고 다시 오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울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

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애 하나 어떻게 못하냐고, 기저귀 직접 갈 테니 기저귀 

하나 갖다달라고 하셨어요. 기저귀를 갖다드리고 잠시 서 있었더니 할머니가 



- 42 -

처리한 기저귀를 내미시며“이것 좀 받아 버려요.”하셨어요. 순간 황당하고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랑 할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2013년 11월 28일, G교사 면담)

영아들과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아 뿐 아니라 부모와 밀착

하여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실수하면 어쩌나, 서툰 모습이 보여지

면 어쩌나 싶어서 불안했어요. 특히 어린이집 생활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때

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잘 못 이야기하면 신뢰를 쌓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2014년 1월 9일, B교사 면담)

아침에 등원해서 영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제가 옆에 있는데도 경력 

있는 교사를 찾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입이라서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했어요. 약을 언제 먹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

는데도 경력교사를 찾으니까 그때는 정말 울고 싶게 속상하고 자존감 떨어졌

어요.

(2014년 1월 7일, C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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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임교사의 지원 요구

 

 1) 영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



- 44 -

영아들이 보호자와 분리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울고 낮잠도 못자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달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안

아주고 낮잠 잘 때는 업어서 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지만 아이

가 자꾸 우니까 울 때마다 안아주고 낮잠 잘 때 업어주면서 정말 엄마처럼 

해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우는 시간도 차츰 줄어들고 낮잠 잘 때는 

꼭 저를 찾기도 하면서 저한테 애착을 보이니 뿌듯했어요. 

(2013년 11월 28일, D교사 면담) 

영아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부

모님들께 영아들이 울 때 어떻게 달래시는지 물어봤더니 안아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등 개별로 다

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아들이 울 때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으로 달랬어요. 조금씩 교사와 친해지면서 교사에게 안겨 엄마한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오면 엄마는 없지만 엄마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2014년 1월 23일, A교사 면담) 

적응기간 2주 내내 아빠한테 매달려 울던 아이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등

원하면서 저한테 달려와 안기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꼭 안기더라고요. 적응기간동안 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안아주면서“괜찮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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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대로 했는데 그게 통했는지 아빠와 울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만큼 저에게 애착을 보여줘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2014년 1월 27일, H교사 면담) 

2) 초기 적응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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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면 꼭 먼저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영아

와 함께 등원하는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교실

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또 영아가 교실에서 놀이를 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주

임선생님과 어린이집 하루일과 및 일과에 따른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

게 OT를 하셨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오

시면 뭘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주임선생님이 한번 이야

기를 한 상태라서 저도 얘기하기가 한결 쉬웠어요. 부모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영아들도 훨씬 더 적응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2013년 11월 5일, E교사 면담)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오전간식을 먹는 날이었어요. 아이들 손도 씻겨야 

하고 간식배식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옆반 선생님이 부모님들께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색함을 무릅쓰고 부모님들께 아이들 손 씻고 교실로 들어와 앉을 수 있게 도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제 말대로 움직여주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그 다음엔 부탁하는 것도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부

모님들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배교사들에게 조언

을 구했는데 조언대로 했더니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동안 왜 고민했나 싶기

도 하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2014년 1월 15일, F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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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등원할 때 엄마들은 그래도 영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아빠

들은 인사도 않고 그냥 가시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책에서 보니 아빠들은 어

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우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그럴 수

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영아와 함께 먼저 다가가 “아빠, 다녀

오세요. 저도 안 울고 재미있게 놀면서 기다릴께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짧

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빠들도 저처럼 아이가 울면 어떻

게 할지 몰라 그러신다는 걸 알고 나니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4년 1월 24일, C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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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교사의 조언과 모델링

영아들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 물고 때리

고 꼬집고.. 친구들을 밀면서 놀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래보다 

덩치가 크다보니 그 아이가 밀면 다른 아이들은 바닥으로 그냥 쓰러지게 되더

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도 해보고 혼도 내봤는데 계속 했어요. 교사회의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 되면 항상 안 된

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을 밀

면 안 된다는 걸 안내해주려고 “꼭꼭 약속해” 노랫말을 바꿔 친구를 미는 

것, 때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친구들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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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안 돼!”이야기하고“꼭꼭 약속해”노래를 반복

적으로 불러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밀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안아줬어요. 

(2014년 1월 7일, B교사 면담)

○○이와 □□이가 쌓기 영역에서 벽돌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도 쌓기 놀이를 하다가 블록이 모자랐는지 옆에 있는 ○○이 

블록을 말없이 가져오려고 했어요. 교사가 교구장에 있는 작은 벽돌블록을 제

시해주면서 “◇◇야~ 이걸로 하는 건 어때? ○○이 블록을 가져오면 ○○이

가 많이 속상할 거야.”라고 이야기해주자 처음에는 ◇◇이가 들어주지 않더

니 교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이가 들어주었어요. ◇◇이가 벽돌블록놀

이를 좋아해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가 미

리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음 평소처럼 친구들 때리면서 벽돌블록

은 다 망가뜨렸을꺼예요. 

(2014년 1월 13일, D교사 면담) 

영아들과 역할 영역에서 음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있던 

△△이도 같이 하고 싶었던지 다가오더니 차려놓은 음식들을 먹는 시늉을 했

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고 있는 ◎◎이가  △△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가 ◎◎이 팔을 물려고 했어요. 교사가 얼른 다가가 무는 행동을 

막았지만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평소에 △△이가 친구들을 잘 무는 편이

어서 아이들이 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 교사가 의도

적으로 △△이를 놀이에 참여시켰는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도 △

△이를 놀이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의 물기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4년 1월 23일, H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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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 52 -



- 53 -



- 54 -



- 55 -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임교사의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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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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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difficulties 

beginning teachers were experiencing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t a childcare center and 

what support needs they had to overcome them.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difficulties do beginning teach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2) What support needs do they have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The subjects include eight beginning teachers that had an 

experience with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or were running one currentl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m four times from 

October 10, 2013 to February 18, 2014 with each interview 

lasting 40~60 minutes. The investigator also did participant 

observation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a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nd analyzed data by 

repeatedly reading, classifying, and categorizing the interview 

transcripts and field notes collect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by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difficulties that beginning teachers 

were experiencing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nd found that their difficulties were 

categorized into infants that began a life at a childcare center 

with crying, development of multiple simultaneous situations, 

repeated life instructions, and lack of confidence in 

communication with parents(caregivers) in the same space. The 



beginning teachers had a difficult time, having no knowledge 

about the proper reactions and roles for infants that would spend 

most of the day on crying due to fear for strange environments 

and people and separation anxiety from their caregiver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caregivers would stay with their infants and participate in play in 

the classroom, which caused a sense of burden and 

inconvenience to beginning teachers.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not knowing how to deal with the multiple 

simultaneous, repeating improper acts of infants. 

  Second, beginning teacher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how to 

instruct at home and attempted to be mother-like teachers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They also tried to master how to 

converse with caregivers naturally and thus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them based on advice from their predecessors 

and research on concerned books. They mentioned a need for 

careful guidance and advice from their predecessors, stating that 

they were able to overcome difficulties through consistent 

attitudes and modeling toward infants proposed by them. They 

said that parent education at a childcare center should be a 

priority to promote their understanding of an early adjustment 



program and raised a need for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for teachers to make the first attempt at conversations with 

parents and interact with them actively with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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